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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아동기 긍정적 경험 척도의 한국판(K-BCEs)을 번안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원척도를 번역 및 역번역한 후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의 일요인 구조가 한국 표본에서도 좋은 적
합도 지수를 보여 구인타당도가 확인되었고 10문항 모두 수렴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였
다. 준거타당도 검증에서 K-BCEs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을, 지각된 부모의 애정, 정신적 안녕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법칙적 망조직 분
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검증에서도 지각된 부모의 애정이 K-BCEs를 예측하고, K-BCEs
가 우울 및 불안을 예측하는 구조적 관계가 지지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증분
타당도 검증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ACEs의 설명량을 통제하고도 우울과 정신적 안
녕감에 대한 K-BCEs의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보였다. 본 연구는 K-BCEs의 타당화를 
통해 한국 문화권에서 아동기 긍정적 생애경험의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를 제공하
고, K-BCEs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증진하는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한국판 아동기 긍정적 경험 척도(K-BCEs), 척도 타당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양수진, 최효선, 김정은

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8, No.3, 2025 journal.baldal.or.kr

아동기의 경험은 개인의 발달 궤적과 성인기 적
응에 지속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발달심리
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는 그동안 주로 
아동학대, 방임, 가정폭력 노출과 같은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
게 연구해왔다. 특히 Felitti와 동료들(1998)이 제
안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개념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
과 성인기 신체적․정신적 건강 간의 관계를 체계
적으로 보여주며 발달심리학 연구에 중요한 기여
를 했다. 그러나 아동 발달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서는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긍정적 경험이 발달
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이는 긍정적 경험이 부정적 경험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발달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성인기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Narayan et al., 2018; Crandall et al., 
2019).

이러한 관점에서 Narayan과 동료들(2015)은 
아동기 긍정적 경험 척도(Benevolent Childhood 
Experiences Scale [BCEs])를 개발하였다. 이 척
도는 ACEs의 단순한 반대 개념이 아닌, 아동의 긍
정적 발달 자원과 경험을 측정하는 독립적인 구성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BCEs는 이미 터키(Oge et 
al., 2020), 포르투갈(Almeida et al., 2021), 중국
(Zhan et al., 2021)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타당화
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각 문화권에서 아동기 긍정
적 경험과 성인기 적응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아동기 긍정적 
경험의 측정과 이해가 문화적 맥락을 초월한 보편
적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각 문화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타당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에
서도 아동기 경험과 발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예: 이하나 & 정익중, 2021), 이
러한 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긍정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표준
화된 도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기 경험의 
문화적 맥락과 의미가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검증된 BCEs 척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BCEs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
함으로써 한국의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달 정신병리학 및 생태학적 체계 이론
(ecological systems framework)에 따르면, 인생 
초기에 경험한 삶의 긍정적인 경험과 안전한 관계
는 건강한 발달 경로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과 
동시에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가지는 장기적
인 영향을 상쇄하거나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
다(Toth & Cicchetti, 2013). 이러한 배경에서 
Narayan과 동료들(2015; 2018)은 BCEs가 ACEs
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구성
개념이며,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독자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BCEs 척도는 일요
인 구조를 가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적으로는 자존감과 같은 긍정적 내부 신념에 관한 
내적 자원, 안전하고 지지적인 양육자, 비양육자, 
친구, 교사, 이웃의 존재를 확인하는 관계적 자원, 
가정 내 규칙적인 일상과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안정감을 포함한 예측 가능한 삶의 질 자원을 포함
하고 있다(Narayan et al., 2015). 척도는 개인의 
과거 긍정적인 생애 경험을 회고적으로 측정한다.

BCEs 관련 여러 연구들은 BCEs의 점수가 높은 
것, 즉 아동기의 긍정적인 경험이 많은 것이 성인
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BCEs 점수가 높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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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동기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와 역
경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
는 회복 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높은 회복탄력성은 일상의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Masten & 
Cicchetti, 2016; Poole et al., 2017). 또한 아동
기의 긍정적인 경험은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며,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이 안정적으
로 발달 되면, 성인기가 되어서도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된다(Bethell 
et al., 2019; Narayan et al., 2018). 어린 시절
의 긍정적인 경험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형성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를 유지하게 하며, 안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인기 정신질환 발병에 대
한 취약성을 낮춰준다(Masten, 2015; Wright et 
al., 2013). 아울러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애
정과 지지를 받았던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 친밀
한 대인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
을 높여주며, 사회적인 장면에서 안정적인 지지망
을 얻고 활용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여 추후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
다(Musick & Meier, 2012; Bethell et al., 2019). 
이렇다 보니 아동기의 충분한 긍정적인 경험은 성
인기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데(Narayan 
et al., 2018), 여러 실증 연구 결과, 아동기의 긍
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
레스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Daines et al., 
2021; Gunay-Oge et al., 2020). 

아동기 긍정적 경험의 발달적 중요성은 여러 메
커니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내적 및 외적 환경
에서 경험되는 안정감, 상호 호혜적인 지지적 관

계, 예측 가능한 안전 자원은 개인의 회복 탄력성, 
자기 통제, 정서 조절, 공감 능력 발달을 촉진한다. 
이러한 능력들은 발달 과정에서 적응 촉진 요소로 
작용하여 개인이 부적응적 경로로 향하는 것을 예
방한다. 특히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
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인생 초기에 
형성하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전감과 안정감
을 경험하는 아동은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
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습득하
며,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다(Reebye & 
Pratibha, 2010; Wallin, 2007). 이에 따라 양육자
와의 관계에서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애정을 경험
한 아동은 이후의 발달 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적응 양상을 보인다(Cicchetti & Toth, 
2009; Thompson, 2008).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긍정적인 경험은 학대, 방
임, 불안정한 가정 환경과 같은 역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Daines et 
al., 2021; Luthar et al., 2015; Masten & 
Cicchetti, 2016; Poole et al., 2017). BCEs와 
ACEs를 동시에 측정한 연구에서 삶의 초기에 부
정적인 역경 경험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경험이 충
분하다면 성인기에 적응적인 심리사회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ouch et al., 
2018; Daines et al., 2021; Hillis et al., 2010). 
특히 Hoe와 동료들(2022)의 연구에서 높은 ACEs 
점수를 보고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스트레
스와 우울 증상의 수준 높았지만, BCEs 점수와 상
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아동기 긍정 경험이 많
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증상
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
의 ACEs는 자살 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
리적 고통감, 약물 사용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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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특성 분류 빈도(명) 비율(%) 대상자 특성 분류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43 8.6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

하 15 3.0
2학년 108 21.6 중하 92 18.4
3학년 135 27.0 중 238 47.6

4학년 이상 188 37.6 중상 143 28.6
휴학 26 5.2 상 12 2.4

종교 유무
있음 111 22.2
없음 389 77.8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N=500)

하나, 높은 수준의 BCEs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
는 등 아동기의 긍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u et al., 
2022; Johnson et al., 2022). 

이렇듯 BCEs는 기존의 ACEs 척도와 상호 보완
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생애의 과정에서 역경을 
경험한 개인의 정신건강 결과를 평가할 때 개인의 
회복 가능성과 잠재적 보호 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BCEs 척도의 한국어 버전을 타당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Es 척도의 한국어 번안 
및 타당화를 통해 (1) 원척도의 요인구조가 한국 
표본에서도 적합한지 확인하고, (2) 지각된 부모의 
애정, 우울, 불안, 정신적 안녕감과 같은 관련 변
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여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
고, (3) 법칙적 망조직 분석과 증분 타당도 검증을 
통해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아
동기 긍정적 경험이 성인기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향후 관련 연구와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타당한 측정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문 패널조사 기관을 통해 전국의 
만 19~25세 대학생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250명(50%), 여자 250명(50%)이었으
며, 평균 연령은 22.69세(SD=1.74)였다. 설문 참여
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공하였다.

연구도구

아동기 긍정적 경험(BCEs)
아동기 긍정적 경험의 측정은 Narayan 등 

(2015)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엄
격한 번역-역번역 절차를 통해 원척도의 구성개념
과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였다. 먼저, 심리
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3인이 독립적으로 영문 원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후 이중언어(한국
어-영어) 능력을 갖춘 심리학 석사과정생 2인이 한
국어 번역본을 영어로 역번역하였으며, 이 역번역
본을 원척도와 비교하여 의미적 등가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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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요인부하
1 당신에게 안정감을 준 양육자가 적어도 한 명 있었습니까? 0.56***

2 친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0.69***

3 위안이 되는 믿음(좌우명, 종교, 신념 등)이 있었습니까? 0.42***

4 당신은 학교 생활을 좋아했나요? 0.74***

5 당신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주는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0.73***

6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있었나요? 0.75***

7 (앞서 응답한 양육자/보호자를 제외하고) 당신에게 지지와 조언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습니까? 0.81***

8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는 추억이 있었습니까? 0.71***

9 당신 스스로를 좋아하거나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꼈습니까? 0.80***

10 가정에서는 예측 가능한 루틴(규칙적인 식사 시간, 취침 시간 등)이 있었습니까? 0.44***

주. ***p <.001

표 2. 한국형 아동기 긍정적 경험 척도 문황과 요인부하량                                                   (N=500)

였다. 번역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10인에게 한국어 번역본과 영문 원척도 
간의 일치도를 10점 만점으로 평정하도록 요청한 
결과, 평균 8.63점(범위: 7~9.8)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BCEs는 18세 이전까지의 긍정적 경험을 평가하
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대상자는 각 
문항이 묻는 경험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로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관계적 및 내적 안전과 안
정감(예: 최소 한 명의 안전한 양육자 존재, 위안
을 주는 신념), 긍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의 질
(예: 학교 생활의 즐거움, 규칙적인 식사 및 취침 
시간), 그리고 대인적 지지(예: 관심을 기울이는 
교사, 지지적인 비양육자 성인)를 포함한다(표 2 
참고). “예”라고 응답한 문항의 총 개수를 아동기 
긍정적 경험의 총점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5로 나타
났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참여자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2021)가 제시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범주들 중 2012 한국종합
사회조사와 이하나와 정익중(2021)이 사용한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2021)가 제안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학대
(abuse), 방임(neglect), 가족구성원이 겪는 어려움 
또는 문제(household challenge)로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아동기(18세 이전) 부정적 생
애경험 척도는 신체적, 정서적 및 성적 학대(예: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음, 멸시나 비웃음, 누군가 
나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육체적 접촉을 함), 정서
적 방임(예: 무관심하게 방치되거나 사랑받지 못한
다는 느낌을 받음), 가족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예: 
가족구성원의 정신질환 및 신경쇠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문항의 내용을 경험했다면 “예”, 아니
라면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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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3으로 나타
났다.

지각한 부모의 애정
참여자가 지각한 부모의 애정을 측정하기 위해 

Robinson 등(2001)이 개발한 단축형 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를 한국 
연구진이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
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부모님은 내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
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현재형으로 제시되지만, 과
거 경험을 포함한 누적된 관계 맥락을 반영한 부
모 애정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정신적 안녕감
참여자의 정신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Keyes 

등(2008)이 개발하고 임영진 등이 번안 및 타당화
한 정신적 웰빙 척도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한국
형 정신적 웰빙 척도는 정서적 안녕감 3문항(예: 
“행복감을 느꼈다”), 사회적 안녕감 5문항(예: “공
동체(사회 집단이나 이웃 같은)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다”), 심리적 안녕감 6문항(예: “내 삶이 방향
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경험하거나 
느꼈는지를 6점 척도(0=전혀 없음, 5=매일)로 평정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정서적 
안녕감 .90, 사회적 안녕감 .90, 심리적 안녕감 
.93, 그리고 전체는 .96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불안
참여자의 우울과 불안 각각의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Derogatis(2001)의 Brief Symptom 
Inventory(BSI)-18을 박기쁨 등(2012)이 대학생 
집단을 통해 타당화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
-18(BSI-18)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는 우울 6문항(예: “기분이 울적하다”)과 불안 
6문항(예: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에 안정이 안 된
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0=전혀 없다, 4=아주 심하다)로 평정하도록 하였
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우울과 불안 각각 
.92, .9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와 Mplus 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번안한 한국형 아동기 긍정적 
경험 척도에 포함된 문항의 양호도를 점검하기 위
해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분석은 먼저 문
항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였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를 확인하
였으며, 문항 제거 시 alpha 변화도 살펴보았다. 
둘째, 척도의 차원성을 파악하고 구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BCEs의 경우, 이분형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모형의 추정을 위해 WLSMV(Weighted Least 
Squares Mean and Variance adjusted) 추정법
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평가를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x2검정과 더불어 RMSEA, CFI, SRMR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김수영, 2016; West et 
al., 2012). 이때 RMSEA .08 이하, CFI .90 이상, 
SRMR .08 이하일 경우 괜찮은 적합도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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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김수영, 2016; Bentler, 1990). 셋째, 
K-BCEs의 타당도를 다양하게 검증하였다. 먼저, 
준거 관련 타당도 확인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보고
된 ACEs, 지각한 부모의 애정, 정신적 안녕감, 우
울 및 불안과 K-BCEs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법칙적 망조직 분석(Cronbach & 
Meehl, 1955)을 활용하여 긍정적 아동기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에 기반하여 지각된 부모의 애정을 예측변인으로, 
우울 및 불안은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아동기 긍정
적 경험이 실제 이론적 맥락에서 기능하는 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K-BCEs에 대한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
단계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 수준, 종교 유무), 2단계에는 ACEs를 투입
하고, 3단계에 K-BCEs를 최종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우울과 정신적 안녕감에 대한 예측에 있
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ACEs를 통제한 후에도 
K-BCEs가 유의미한 추가 설명력을 제공하는지 살
펴보았다.

결 과

문항 분석

K-BCEs는 이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 문항의 경우 평균이 전체 사례 수 중 그 문항
에 1(“예”)로 답한 사례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K-BCEs 문항들 평균의 최소값은 0.52, 최대값은 
0.91로 이는 각 문항이 적절한 난이도 분포를 보

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
관계는 .26에서 .54로 나타나 문항 변별도, 즉 개
인들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분형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내적 일치도는 .746으로 양호한 수준
이었다. 아울러 각 문항 제거 시 검사의 신뢰도가 
상승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3번 문항(“위안이 되는 
믿음(좌우명, 종교, 신념 등)이 있었습니까?”)을 제
거할 경우, 신뢰도가 .746에서 .753으로 미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승 폭이 .007
로 매우 작고, 해당 문항이 원척도의 이론적 구성
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든 문항을 유지한 채 확
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K-BCEs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원척도 개발자인 Narayan 
등(2015)이 제시한 일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x2=94.86, df=35, p < .001로 는 나타나 모형이 자
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x2 검정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완벽 적
합이라는 비현실적인 영가설 검정하므로, 실제 연
구에서는 추가적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김수영, 2016). 따라서 대안적 모형 
적합도 지수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RMSEA 
.06, CFI .95, SRMR .08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
운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김수영, 2016; Hu & 
Bentler, 1999). 또한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10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부하량을 보였
으며(ps <.001), 모두 0.4 이상으로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충족한 결과로(Wang & Wang, 2012), 원
척도의 요인구조가 한국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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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1 2 3 4 5 6
1. K-BCEs 7.91 2.16 -
2. ACEs 2.21 2.86 -.31*** -
3. 부모의 애정 5.03 1.07 .37*** -.23*** -
4. 정신적 안녕감 2.63 1.05 .34*** -.17*** .48*** -
5. 우울 1.35 1.06 -.46*** .39*** -.34*** -.37*** -
6. 불안 1.17 1.05 -.44*** .38*** -.26*** -.23*** .83*** -

***p <.001

표 3.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N=500)

확인되었다.

준거 관련 타당도

K-BCE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앞
서 기술한 준거변인들인 ACEs, 지각한 부모의 애
정, 정신적 안녕감, 우울 및 불안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분형 변수인 K-BCEs와 ACEs의 경
우 총점을 활용하였으며, 여타 지각한 부모의 애정
과 정신적 안녕감, 그리고 우울 및 불안은 평균값
을 활용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표 3에 제시된 것
처럼 K-BCEs는 지각한 부모의 애정, 정신적 안녕
감과 모두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유의
한 정적 상관(ps<.001)이 나타났다. 반면에 ACEs
와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ps<.001).

법칙적 망조직 분석

K-BCEs의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법칙적 망조직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K-BCEs가 다른 구성개념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를 경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K-BCEs의 구인 타당

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각한 부모의 
애정으로부터 K-BCEs가 예측되고, K-BCEs가 각
각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그
림 1 참고). 법칙적 망조직 분석 결과, 모형의 적
합도는 RMSEA .03, CFI .94, SRMR .05으로 만
족스러운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K-BCEs은 부모의 애정(β=0.52, p<.001)으
로부터 정적으로 예측되었으며, 우울(β=-0.63, 
p<.001)과 불안(β=-0.55, p<.001)을 모두 부적으
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1과 같다.

증분 타당도

K-BCEs의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증분 타당도는 기존에 알
려진 예측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새로운 
척도가 결과변인을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
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타당화 절차이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 두 가지 주요한 지표인 우울과 정신적 
안녕감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과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과 종교유무)를 투입



한국판 아동기 긍정적 경험 척도(Korean-Benevolent Childhood

Experiences Scale; K-BCEs)의 타당화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8, No.3, September 2025 ⎸9

그림 1. 법칙적 망조직 (N=500)

하였고, 2단계에서는 ACEs를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K-BCEs를 투입하여,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넘어서는 K-BCEs만의 
고유한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먼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우울의 경우 1
단계(F=0.98, p>.05), 2단계(F=18.31, p<.001), 3
단계(F=32.60, p<.001)로 2단계와 3단계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
계에서 1%(조정된 R2은 0%), 2단계에서는 16%(조
정된 R2은 15%), 마지막 3단계에서는 총 설명량이 
28%(조정된 R2은 28%)로 크게 증가하였다.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 투입된 인구통계
학적 변인들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제한 
2단계에서 ACEs는 우울에 대해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다(표준화 계수 β=0.39, p<.001). 인구통계
학적 변인과 ACEs를 통제한 마지막 3단계에서 
K-BCEs는 우울에 대해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보
였다(표준화 계수 β=-0.39, p<.001).

다음으로, 정신적 안녕감의 경우 1단계(F=8.18, 

p<.001), 2단계(F=9.07, p<.001), 3단계(F=16.49, 
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6%(조정된 R2

은 5%), 2단계에서는 8%(조정된 R2은 8%), 마지
막 3단계에서는 17%(조정된 R2은 16%)로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
성 검증 결과, 1단계 투입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성별(표준화 계수 β=0.13, p<.01)과 가정 경제
수준(표준화 계수 β=0.21, p<.001)은 정신적 안녕
감에 대해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으나, 연령과 종
교 유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제한 2단계에
서 ACEs는 정신적 안녕감에 대해 유의한 설명량
을 보였다(표준화 계수 β=-0.15, p<.01). 인구통
계학적 변인과 ACEs를 통제한 마지막 3단계에서 
K-BCEs는 정신적 안녕감에 대해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계수 β= 
0.3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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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정신적 안녕감
예측변수 B (SE) β t B (SE) β t
Step 1

성별(1=남, 0=여) 0.04(0.10) .02 0.38 0.27(0.09) .13 2.96**

연령 0.02(0.03) .04 0.78 0.00(0.03) .00 0.06
경제 상태 -0.08(0.06) -.06 -1.39 0.27(0.06) .21 4.78***

종교(1=유, 0=무) -0.11(0.12) -.04 -0.95 0.15(0.11) .06 1.38
R2 .01 .06
F 0.98 8.17***

Step 2
성별(1=남, 0=여) -0.02(0.09) -.01 -0.17 0.29(0.09) .14 3.20**

연령 0.01(0.03) .02 0.44 0.01(0.03) .01 0.21
경제 상태 -0.02(0.05) -.01 -0.28 0.24(0.06) .19 4.34***

종교(1=유, 0=무) -0.11(0.11) -.04 -1.05 0.15(0.11) .06 1.40
ACEs 0.15(0.12) .39 9.32*** -0.06(0.02) -.15 -3.46**

R2 .16 .08
△R2 .15 .02

F 18.31*** 9.07***

Step 3
성별(1=남, 0=여) -0.03(0.08) -.01 -0.31 0.30(0.09) .14 3.44**

연령 0.00(0.02) .00 0.03 0.01(0.03) .02 0.55
경제 상태 0.02(0.05) .01 0.35 0.22(0.05) .17 4.06***

종교(1=유, 0=무) 0.07(0.10) .03 0.67 0.01(0.11) .00 0.11
ACEs 0.10(0.02) .28 6.78*** -0.02(0.02) -.06 -1.32

K-BCEs -0.19(0.02) -.39 -9.38*** 0.15(0.02) .31 7.01***

R2 .28 .17
△R2 .12 .09

F 32.60*** 16.49***

주. 표에 제시된 회귀계수 B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임. SE=표준오차, β=표준화 회귀계수. *p <.05, **p <.01, ***p <.001

표 4. 우울과 정신적 안녕감 각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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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Narayan 등(2018)이 개발한 BCE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 양호도 및 신뢰도 결과, 전체 문항이 
분석 대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구
인타당도 검증에서 K-BCEs는 원척도와 동일한 일
요인 10문항 구조가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으
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준거 관
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상관 분석 결
과도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패턴이 확인되었는
데, K-BCEs는 지각된 부모의 애정, 정신적 안녕감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ps<.001)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우울 및 불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ps<.001)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K-BCEs 척
도가 구성개념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둘째, K-BCEs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칙적 망조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스러
운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예측한 바와 같이 지각된 
부모의 애정은 아동기 긍정적 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양육자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애정 경험이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
하여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적응적인 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자기상 발달에 기여한다는 이론
적 배경과도 일치한다(Cicchetti & Toth, 2009; 
Thompson, 2008; Reebye & Pratibha. 2010; 

Wallin, 2007). 또한 아동기 긍정적 경험은 우울 
및 불안을 모두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아동
기의 긍정적 지지 자원의 경험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정서조절 능력과 안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
에 영향을 미쳐 불안 및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감
소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Daines et 
al., 2021; Gunay-Oge et al., 2020; Masten, 
2015; Wright et al., 2013)

마지막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K-BCEs가 
가지는 독립적인 예측력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목
할 만한 점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ACEs의 영
향을 통제한 후에도, K-BCEs가 우울이나 정신적 
안녕감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기 긍정적 경험이 단순히 부정적 경험의 
부재가 아닌, 정신건강과 관련된 고유한 심리적 자
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원은 
이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대처를 촉진하
고, 자기 효능감, 정서적 안정감, 회복 탄력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 발달에 기여할 수 있어
(Crouch et al., 2018; Daines et al., 2021; 
Hillis et al., 2010), 임상 및 예방적 개입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단순히 부정적 경
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 긍정적 경험을 적극적
으로 촉진하는 접근이 정신건강 증진에 추가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문화
적 맥락에서 이러한 긍정적 경험의 중요성이 확인
된 것은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발달 지원 프로
그램 개발에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판 아동기 긍정적 경험 척도의 타당화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연구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BCEs를 국내 맥락에 맞게 번안 후 타당화
하였으며, 아동기에 경험하는 긍정적인 생애 경험
이 성인기 정신건강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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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척도의 타당화는 개인의 발달 경로에서 긍정적 경
험이 차지하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
여하고, 특히 아동기 긍정적 경험이 향후 심리사회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토대를 마련하
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의 긍정적인 경험의 측정과 이해가 부정적인 경험
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아동기 부정적 생
애경험을 통제한 후에도 긍정적인 경험이 정신건
강 지표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동일
한 수준의 부정적 경험을 하더라도 긍정적 경험의 
유무에 따라 적응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개입과 예방 전략을 설계할 때 위험
적 요인의 감소뿐 아니라 긍정적 자원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끝으로, K-BCEs는 학교, 지역사회, 의료 및 상
담 장면 등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자원을 평
가하고 증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인 
생애 경험을 파악하여 정서적․학업적 지원 프로
그램을 설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및 중
재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의료 장면에서도 개인의 보호 요인을 파
악하여 치료적 접근을 보완하는 전략 마련에 도움
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형 아동기 긍정적 경험 척도를 
타당화하여 아동기의 긍정적 생애 경험과 관계 자
원이 인간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
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척

도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과거 경험에 대한 회고
를 기반으로 평정되기 때문에 아동기 경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
를 지닌다. 더욱이 부정적인 경험에 비해 긍정적인 
경험은 회상하기 어렵거나 이상화되어 기억될 가
능성이 있어 편향적인 응답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실시
된 횡단적 연구 설계로 진행되어 아동기 경험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구인 타당도를 위한 법칙적 망
조직 분석에서 지각된 부모의 애정을 K-BCEs의 
예측변수로 설정하였는데, 회고적으로 측정된 두 
변인 간 관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각된 부
모의 애정은 현재의 일시적인 평가라기보다는 과
거 경험이 누적되어 형성된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애정적 경험은 아동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
게 하는 환경적 토대와 근본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시간적 인과관계
보다 이론적․개념적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
하여, 부모에 대한 지각된 애정을 BCEs의 개념적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Narayan 등(2018)
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 접근법이긴 
하나,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
러한 관계의 시간적 특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변수로 설정한 우울 및 불
안, 정신적 안녕감 등은 긍정적 경험의 회고에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추후 연구에
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인과적 경로를 명
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연령 범주는 만 19~25세로 제한적이
며,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기에 전 인구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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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정신적 안녕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의 영향력이 일부 유의했기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지닌 개인을 대상으로 해당 양상이 반복되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타당화된 K-BCEs 10문항은 
특정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
능한 긍정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최근 원저자 Narayan과 동료들(2023)은 기
존 10문항에 더해 추가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차원을 포괄하는 10문항을 개발하여 총 20문항의 
BCE-20 척도를 제안하였다. 이 확장된 척도는 신
체적, 건강 관련 요인(적절한 의료 서비스, 양질의 
수면, 영양가 있는 음식 등), 공공 안전 요인(적절
한 법 집행, 공정한 대우), 환경적 요인(대자연과의 
접촉)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아동기 긍정 경
험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다. 한국 사회는 높은 교
육열, 유교적 가치관, 강한 집단주의 문화를 특징
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기 긍정적 경험의 구성이 
서구권과는 다른 문화적 특수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BCEs 20문항을 활
용한 추가적인 타당화 과정을 통해 비교문화 연구
를 진행하거나, 한국 문화적 배경에 특화된 아동기 
긍정적 경험 패턴을 파악하여 문화적 특수성을 반
영한 새로운 척도의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연구는 문화-보편적인 긍정적 경험과 한국 
문화의 특수한 긍정적 경험을 구분하고, 각각이 발
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 
긍정적 생애경험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밝힐 수 
있다. 예를 들어, BCEs와 ACEs의 상호작용 연구
를 통해 아동기 긍정적인 경험이 역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취약 계층, 다문화 가정, 중․

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척
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척도 활용의 효용
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Narayan 등(2018)이 
개발한 BCEs를 타당화하여 아동기의 긍정적 경험
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BCEs는 개인
의 긍정적 경험을 평가함으로서 학교, 지역사회, 
의료 및 상담 장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자원 확보를 위한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사후 연구를 통
해 K-BCEs의 학문적․실천적 가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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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Benevolent Childhood 
Experiences Scale (K-BCEs). Using translation and back-translation procedures, data were collected 
from 500 university stud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original one-factor structure, 
with all 10 items meeting criteria for convergent validity. The K-BCE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depression, and anxiety, and positive 
correlations with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monstrating criterion 
validity. Nomological network analysis further indicated that perceived parental warmth predicted 
K-BCEs scores, which in turn predict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confirmed the incremental validity of the K-BCEs beyond demographic variables and ACEs.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K-BCEs is a reliable and valid tool for assessing positive 
childhood experiences in the Korean context. The scale represents a valuable resource for research 
and practice focused on promoting mental health and supporting healthy develop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Keywords : Benevolent Childhood Experiences(K-BCEs), Validation of Scal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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